
Copyright ⓒ 1991 by                                                                                    www.chemlocus.co.krCMRI

SK그룹, 분기 수출액 4조원 육박
1/4분기 수출비중은 61%로 9조원 달해 … 정유사업에 PET필름 호조

SK그룹은 석유 화학 사업 호조에 힘입어 1/4분기 잠정 수출액이 9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SK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C, SK케미칼 등 그룹사의 1/4분

기 추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은 14조5400억원이고 수출은 8조9700억원으로 61.8%에 달했다.

SK의 수출이 1/4분기 국내 전체 수출(144조98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였다. 수출액은 전년동기대

비 41.4% 증가해 분기별 수출기록을 갱신했다.

SK그룹은 수출 증가세가 이대로 이어지면 2011년 수출액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그룹사의 수출 증가는 세계적인 수준의 정유처리능력과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고부가가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제조기술 등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력을 앞

세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주도형 제조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최태원 회장의 글로벌 전략이 빛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최태원 회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1997년 SK의 제조업 수출비중은 30.8%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전략이 본격

화하면서 2006년 처음으로 50%를 돌파(50.3%)한 이후 현재는 60%를 넘어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6월 페루 소재 LNG(액화천연가스) 440만톤 공장을 준공했고, SK케미칼과 SKC도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각종 필름과 화학소재를 생산해 각각 4852억원과 6707억원을 수출액을 기록했다.

SK그룹은 “신규 에너지 자원 확보, 스마트 환경 구축, 산업혁신 기술 개발 등 3대 핵심 신규사업에 10년간

총 17조5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영'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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